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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ownleit�by�박재영�작가와�이재걸�님의�이야기



제가�중학교�때�부모님이�이혼하셨고,�전�어머니를�14년�만에�만났습니다.�어머니와�함께했

던�기억이�유년시절까지였고,�어머니와�다시�가까워지기엔�시간이�필요했습니다.�하지만

그�시간이�오래�남아있지�않았음을�그때는�몰랐습니다.�어머니와의�재회�이후�1년도�채�넘

기지�못하고�어머니는�말기�암으로�돌아가셨습니다.�여자�혼자�힘으로�살아가시느라�일에

매진하셨고�자신의�건강에는�소홀하셨던�거죠.�어머니를�다시�만났을�때�건강검진을�권하

지�못한�게�제가�저지른�불효입니다.�어머니가�마지막으로�남기신�것은�쏘나타�3였습니다.

1998년식�쏘나타�3는�저희�집의�두�번째�차였습니다.

그땐�흔했던�수동�차량인데,�그때나�지금이나�흔하지�않은�수동차�여성�운전자가�저희�어머

니셨죠.�운전하기�전엔�항상�선글라스를�끼고,�좋아하는�올드팝을�들으셨던,�그리고�항상

뭔가를�배우는데�열정적이었던�어머니.�차를�보니,�가끔이었지만�어머니와�함께했던�시간

들이�떠오릅니다.�생각보다�많이,�어머니와�함께�한�시간이�있었네요.�제가�쏘나타�3와�함께

한�시간은�짧았지만�14년�동안�저를�대신해�어머니와�함께한�차이기에�그냥�폐차를�시키는

건�도저히�할�수�없었습니다.�멋진�작품으로�탄생시켜�주시면,�어머니와�함께�떠나�보낼�수

있을�것�같습니다.

“봄날의�모과향,�어머니가�남긴�쏘나타”

이재걸�님,�98년식�쏘나타III



이재걸�님과�쏘나타III의�추억,�그리고�이별의�순간



downleit(다운라이트)의�대표이자,�디렉터인�박재영은�학부시절,�그래픽�디자인�사무실과

예체능계�전문�사회탐구학원을�운영한�바�있으며,�그�외�다양한�직업을�경험하면서�우리�사

회의�인간�군상을�관찰하였습니다.�주로�소설과�같은�스토리에�기반한�공간�설치�작업을�진

행하고�있으며,�인간�군상의�인식체계,�집단�무의식,�인지심리학,�뇌과학,�가상현실�등에�관

심을�가지고�작업을�진행하고�있습니다.�

2012년�론칭한�downleit(다운라이트)는�작가�박재영의�소설�속에�등장하던�가상의�회사

에�기인하며,�작품에�영역에서�실존하는�현실의�영역으로�그�범위를�확장하고�있습니다.�현

재,�fine�art와�design�영역의�경계에서�새로운�의미와�이미지를�생성하는�실험을�진행�중

입니다.�downleit�electronics는�물리적으로�움직이는�기계를�다루기보다,�심리적으로

작용하는�기계장치를�실험하고�발명하는�연구실로서,�최면장치,�인간의�오감을�이용한�가

상현실�장치�등을�고안하고�선보이고�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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